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 SFTS 예방수칙 안내 카드뉴스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에서 검색가능



□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 SFTS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인가요?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 ·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Q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매개 진드기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에 붙어 흡혈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됩니다.

Q3. 진드기에 물린다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모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4. 진드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드기를 제거 받거나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제거하고, 소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약 14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요?

 ◦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같은 질환과는 

그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가족 등에서 SFTS 2차감염 사례가 있었으므로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